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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순매수, 지속 가능한가                  

 

■ 글로벌 증시구도로 살펴보는 외국인 순매수의 지속성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 중(5.2 조원)인데, 글로벌 증시구도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함.  

먼저 최근 중국 증시와의 주가 탈동조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밀접한 교역규모를 감안하여 한국 금융시장을 중국에 대한 

대용 수단(proxy)으로 간주하던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매매행태와는 차별화된 

점이 수급변수에 반영 중임. 미 중간선거 국면 이전 자국 산업보호의 강화 

수단이 된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영향, 중국 

당대회 이전 코로나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위축 등으로 판단함 

<그림 1> 중국증시와의 탈동조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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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MSCI 신흥국지수의 핵심 국가로서 패시브 추종자금의 영향을 함께 

받으나,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달러강세로 인한 글로벌 펀드플로우의 

위축 국면임. 따라서 최근 한국증시로 유입된 외국인자금은 신흥국 전체에 대한 

배분 성격보다는 한국 만의 차별화된 핵심주력 기업에 대한 저가매수 성격의 

스마트머니(smart money)일 것으로 추정함.  

대표적으로 중국 그림자금융 악재로 부진했던 2015~2016 년의 경우 한국증시는 

외국인 투자자의 상대적인 선호현상을 보였음. 즉 중국 내부악재에 대한 피난처 

및 대체재로서 한국증시는 일부 기능한 바 있음.  또한 반도체 경기 회복기에 

진입했던 2016~2017 년의 경우 국내 반도체(SK 하이닉스) 및 하드웨어(삼성전자, 

LG 엔솔) 업종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IT 경기 회복 초기에도 

차별화된 외국인 반응을 이끄는 것으로 해석함 

<그림 2> 한국과 중국증시의 월간 외국인순매수 추이 

  

 

<그림 3> 한국증시의 외국인 지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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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계 외국인투자자는 글로벌 하우스뷰에 따른 섹터비중 조정의 영향이 국내 

IT 대표주에 대해서도 투영될 것임. 국내 IT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사적 

저점에서 바닥탈출(Bottom out) 시도 중인 것과 유사하게 미국 증시 내 

반도체(마이크론테크놀로지) 비중 역시 3 년래 저점수준에서 바닥탈출 중임  

<그림 4> 미국 증시 내 반도체 및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비중 추이 

  

 

 

미국 투자사이클의 선행지표인 투자전망 서베이는 역사적 저점수준이며, 

동행지표(고정자산투자) 역시 하향세라는 점에서 글로벌 IT 는 과잉투자 위험이 

크지 않은 점도 향후 자산효율을 높여줄 요인으로 파악함   

<그림 5> 미국 투자사이클 상 과잉투자 우려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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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 중국 당대회 및 미국 중간선거 등으로 불거진 중국악재 속에 한국은 대체재 역할 가능할 것임  

: 과거 한-중 증시 외국인순매수는 중국 그림자금융, 한국 반도체 경기회복에 대체재 역할 강화  

▷ 국내 반도체 및 하드웨어 업종의 외국인 보유율은 역사적 저점에서 Bottom out  

: 미국증시 내 반도체(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비중 추이도 유사한 양상  

▷ 글로벌 재고 및 투자순환 상 바닥국면으로 레벨상 바닥탈출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IT 경기에는 긍정적이며, 외국인 순매수의 지속성을 높여줄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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